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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우울에 효과가 입증된 국내 자생 식물 9종(배초향, 적송, 강황, 생강, 산미나리씨, 불
수감, 황칠, 탱자, 쥐오줌풀) 을 선정하여 각각의 향기 성분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9종 정유를 조합하여 항
산화(DPPH, ABTS), 세포독성(MTS), 항염(Nitric oxide)실험을 수행하였다. 향기성분 분석결과 조합오일
에서 기연구된 우울완화 효과 성분인  DL-Limonene(38.44%), g-Terpinene(8.9%),  Estragole(5.18%), 
a-Pinene(1.73%) 등이 동정되었다. 항산화 활성인 DPPH 라디칼 소거능은 75.4%, ABTS 라디칼 소거능은 
74.04%을 보였으며, 세포독성이 확인되지 않은 5uL/ml의 농도에서 NO 생성 저해능은 33.14%로 나타났
다. 이를 통하여 국내 블렌딩 정유의 우울증의 개선 또는 예방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고 더불어 과학적 효능
과 성분 연구가 상호 협력적으로 이루어져 우울증적 증상 개선 유무를 확인 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하
고자 한다.

주제어 : 조합오일, 향기성분, 항산화, 항염, 우울증

  Abstract : This study selected 9 species of domestic native plants (Baechohyang, Red Pine, Turmeric, 
Ginger, San parsley seed, Bulsugam, Hwangchil, Tangja, Valerian) that have been proven effective for 
depression, and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of each fragrance component, 9 species were selected. 
Antioxidant (DPPH, ABTS), cytotoxicity (MTS), and anti-inflammatory (Nitric oxide) experiments 
were performed by combining essential oil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fragrance components, 
DL-Limonene (38.44%), g-Terpinene (8.9%), Estragole (5.18%), and a-Pinene (1.73%), which were 
previously studied in combination oil, were identified. DPPH radical scavenging ability, which is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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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oxidant activity, showed 75.4%, ABTS radical scavenging ability was 74.04%, and NO production 
inhibition was 33.14% at a concentration of 5uL/ml with no cytotoxicity confirmed. Through this, the 
effect of domestic blending essential oils on the improvement or prevention of depression is verified, 
and scientific efficacy and ingredient studies are conducted in a mutually cooperative manner to seek 
solutions to depression and provide basic data to confirm whether or not depressive symptoms are 
improved. want to do.

Keywords : Blending oil, Aroma ingredient, Antioxidant, Anti-inflammatory, depression 

1. 서 론

  우울증과 불안장애는 환경적, 심리적, 생물학적 
측면 등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 작용하는 복합적
인 질환이다[1]. 최근 염증이 우울증과 관련이 깊
을 것이라는 가설이 매우 주목 받고 있다[2]. 염
증으로 인한 뇌 손상에 따라 나타나는 주요 우울
증 증상 부분이 매우 비슷하고, 우울증 환자에게 
염증성 cytokine 및 대식세포 같은 염증성 세포
의 증가가 관찰되는 점에서 염증반응이 우울증 
발병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3]. 뇌 염
증이 발생하면, 불안, 무력감, 집중력 저하, 식욕
저하 등의 ‘우울 관련 행동 변화’가 나타난다[4]. 
인간의 정신과 신체의 생리는 서로 밀접하게 연
결되어 정신적인 안정 또한 생리기능을 순조롭게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생리적인 안정은 정신적인 
안정을 돕는다[5]. 이에 우울증 뿐 아니라 만성적
인 스트레스가 각종 심혈관질환, 신경계질환, 감
염질환, 자가 면역질환 등 위험을 증가시키는 이
유로 알려져있다[6].
  기존 항우울제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
양한 관점에서 항우울 효능 관련 연구가 진행되
고 있으며 이 중 주목받는 병인인 염증반응은 우
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들의 병태생리를 설명하
는데 있어 면역체계의 교란과 연관하여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어지고 있는 중이다[7]. 이에 최근 
천연물질의 자연치유능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짐으로서 식물에서 추출한 에센셜오일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8].
  본 연구에 사용된 국내 식물 9종의 대표적인 
성분을 살펴보면 배초향(Agastache rugosa O. 
Kuntze)은 꿀풀과에 속하며[9], 항바이러스, 항균
성, 항염효과가 있어 우울 및 불안 등의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적송(Pinus 
densiflora Sieb. et Zuccarini)은 예로부터 약용식

품으로도 널리 이용되어 왔으며, 주성분인 테트펜
틴의 말초혈관 확장효과로 혈액 순환이 촉진되고 
뇌세포의 활력으로 뇌기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었다[11]. 강황(Curcuma longa, Curcuma 
domestica)은 curcumin의 약리효과가 의학 분야
를 중심으로 혈중지질 강하, 항혈소판 응집, 항돌
연변이, 항산화, 항균 작용 등에 관한 연구가 활
발히 진행중이며[12-14], 생강(Zingiber officinale 
Roscoe)은 다양한 생리활성 성분을 함유하여 감
기, 관절염, 고혈압, 경련 등의 다양한 질환을 완
화하는 데 사용되어 왔으며[15], 동물실험을 통해 
우울행동 개선 및 스트레스 방어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 산미나리씨(Foeni- 
culum vulgare Miller) 역시 우울에 효과적인 
trans-anethole, estragole, fenchone 및 limonene 
등의 기능성 성분이 에스트로겐 활성, 혈관이완, 
항혈전, 항균, 항진균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
어 있으며[17,18], 불수감(Citrus medica var. 
sarcodactylis)은 향기가 매우 좋으며, 특히 과실 
표피에 정유량이 매우 많다. 잎, 줄기, 꽃, 열매의 
천연 방향성을 활용한 무궁무진한 기능성의 소재
로[19], D-Limonene 성분은 스트레스, 우울, 불
면, 불안, 긴장 등을 이완하고 진정 작용을 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다[20]. 황칠
(Dendropanax morbiferus)은 잎이 줄기보다 항
산화 효과가 높으며, 신경계에 대한 진정작용과 
강장작용이 보고된 바 있다[21]. 탱자(Poncirus 
trifoliata)의 향기 성분에 관한연구를 살펴보면 
우울, 항염증, 항과민증, 항유해장내세균, 멜라닌 
생성억제 등의 기능이 확인되었고[22-24], 쥐오
줌풀(Valeriana fauriei) 또한 동양의학에서 진정, 
불면, 신경성 불안성, 두통 등에 전통적으로 사용
되었으며 서양의학에서는 항히스테리 치료에 사
용되어져왔다[25]. 
  따라서 기 연구된 문헌분석과 본연구자의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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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traction Oil Content(%)
1 Agastache rugosa O. Kuntze 3
2 Pinus densiflora Sieb. et Zuccarini 20
3 Curcuma longa, Curcuma domestica 6
4 Zingiber officinale Roscoe 10
5 Foeniculum vulgare Miller 6
6 Citrus medica var. sarcodactylis 30
7 Dendropanax morbiferus 3
8 Poncirus trifoliata 20
9 Valeriana fauriei 2

Table 1. Extraction Oil Mixing Ratio

연구[26]를 기반으로 우울에 효과가 입증된 국내 
자생 식물을 선정하여 추출 후 향기를 통한 성분
분석 후 조합한 최종 혼합오일을 시료로 사용하
였다. 각 각의 향기 성분을 분석하여 항우울 효
과가 확인된 9종의 혼합 정유의 향기성분 분석결
과를 토대로 항산화(DPPH, ABTS), 세포독성
(MTS), 항염(Nitric oxide)실험을 통하여 우울증
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우울증적 증상 개선 유
무를 확인 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
다.

2. 실 험

2.1. 재료

  2.1.1. 조합오일 제조
  국내산 소재인 배초향(경북 청송), 적송(경남 
의령), 강황(전남 진도), 생강(경남 함양), 산미나
리씨(경북 영천), 불수감(전남 순천), 황칠(전남 
장흥), 탱자(전북 고창), 쥐오줌풀(충북 제천)을 
총 9종을 구입하여 잘게 부순 후 각 부위별 시료 
500 g과 증류수 3 L를 혼합하여 동시연속식 수
증기증류 추출장치(Hanil Lab Tech, Korea)에 
투입한 후 100℃에서 30 min, 65℃에서 210 
min 실시하였다. 원물의 추출 수율과 관능적인 
부분을 고려하고 향후 시제품 개발 시 경제성 부
분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은 비율로 조합하여 사
용하였다(Table 1). 

  2.1.2. 세포배양
  RAW 264.7 세포주를 한국세포주은행(KCLB, 
Korea Cell Line Bank, Seoul, Korea)을 통해 분

양받아 1% penicillin과 fetal bovine serum 
(HyClone, Logan, UT, USA) 10%가 함유된 
DMEM 배지(Welgene)를 사용하여 CO2 
incubator (Panasonic, USA)에서 배양하였다.

2.2. 방법

  2.2.1. 향기 성분 분석
  9종 조합오일의 성분분석은 GC-MS (gas 
chromatography-mass selective detector 
(Thermo scientific, USA), : ISQ LT single 
quadrupole Mass Spectrometer (Thermo 
scientific, USA))를 이용하여 DB-5MS column 
(60 m x 0.25 mm, 0.25 um)이 장착된 Trace 
1310(Thermo scientific, USA)을 사용하여 실시
하였다. 50℃에서 분당 5℃로 승온하여 300℃에
서 15 min 유지하였다. 시료 주입구 온도와 검출
기 온도는 각각 200℃로 하였고 캐리어 가스는 
헬륨을 사용하여 1 min당 1 mL 속도로 흘려보
냈다. Electron impact/mass spectrometer의 조건
으로 ionization energy를 70eV, MS source와 
MS quad 온도는 각각 230℃와 150℃로 진행하
였으며, EM voltage는 200으로 설정하였다. 시료
는 splitless mode로 1 μL를 주입하였고, 각 
peak의 total ion chromatography (TIC)를 
Wiley/NBS library와 비교하여 각각의 성분을 동
정하였다.

  2.2.2.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DPPH(2,2-diphenyl-1-picrylhydrazyl) 라디칼 
소거능은 Blois[27]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
다. 0.4 mM DPPH 용액(Sigma-Aldrich Co.) 
100 μL와 농도별 시료 100 μL을 1:1로 혼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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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실온에서 30 min 반응시킨 후 microplate 
reader (Molecular Devices EMax Plus, USA)로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DPPH 라디
칼의 소거 활성을 추출물 첨가군과 대조군인 
L-ascorbic acid (Sigma-Aldrich Co.)를 비교하
여 진행하였다. 3회 반복 실험 후 얻은 결과를 
백분율로 표시하여 전자 공여능(electron donating 
ability, EDA)으로 나타내었다.

EDA(%) = (1-시료 처리 군 흡광도) / 시료 무 
처리 군 흡광도 × 100 

  2.2.3. ABTS 라디칼 소거 활성
  ABTS(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 
6-sulphonic acid) 라디칼 소거능은 ABTS 
cation decolorization assay 방법[28]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14 mM ABTS (Sigma-Aldrich Co.)
와 4.8 mM potassium persulfate (Hayashi Pure 
Chemical Ind. Ltd., Osaka, Japan)를 혼합하여 
암소의 실온에서 24 h 동안 방치하여 ABTS를 
형성시킨 후 에탄올로 희석된 ABTS와 시료(pH 
7.4)를 1:9로 혼합하여 최종 15 min 차광 반응시
킨 뒤 microplate reader로 655 nm에서 흡광도
를 측정하였다. ABTS 라디칼의 소거 활성을 추
출물 첨가군과 대조군인 L-ascorbic acid를 비교
하여 진행하였다. 3회 반복 실험 후 얻은 결과를 
백분율로 표시하여 전자 공여능으로 나타내었다.

EDA(%) = (1-시료 처리 군 흡광도) / 시료 무 
처리 군 흡광도 × 100 

  2.2.4. 세포독성
  시료가 RAW 264.7 세포생존율에 미치는 영향
을 검증하기 위해 Desai 등의 방법[29]에 의하여 
MTS assay를 수행하였다. RAW 264.7 세포를 
1×10⁴cells/well로 분주하고 CO2 incubator(3
7℃, 5%)에서 24 h 동안 배양하였다. 희석한 시
료를 세포에 각각 처리하여 24 h 동안 배양 후 
MTS solution (Promega, Madison, WI, USA)을 
첨가한 다음 차광상태에서 3 h 반응시킨 후 상등
액을 제거하고 microplate reader를 이용하여 
49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3회 반복 실
험 후 얻은 대조군에 대한 세포 생존율을 백분율
로 나타내었다.

Cell viability(%) = 시료 처리 군의 흡광도 / 
대조군의 흡광도 × 100

  2.2.5. 산화질소 생성 저해능
  NO 생성 저해능은 Griess reagent system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30]. RAW 264.7 세포를 
1×10⁴cells/well로 분주하고 CO2 incubator(3
7℃, 5%)에서 24 h 동안 배양하였다. l μg/mL 
LPS가 포함된 배지로 교환 후 시료를 농도별로 
각각 첨가하여 24 h 동안 배양하였다. 새로운 96 
well plate에 배양액을 80 μL 옮겨 담아 Nitric 
Oxide Detection Kit(21023, iNtRON 
Biotechnology, Seongnam, Korea)를 이용하여 
Substrate Solution Buffer 1(iNtRon 
Biotechnology, Seongnam, Korea) 40 μL을 분
주하고 10 min 반응 후 Substrate Solution 
Buffer 2(iNtRon Biotechnology, Seongnam, 
Korea)를 분주하여 20 min 반응시킨 후 
microplate reader를 이용하여 560 nm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였다. LPS (Lipopolysaccharide)만 처
리한 대조군과 비교하여 3회 반복 실험 후 얻은 
산화질소 생성 저해능을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NO synthesis(%)= 시료 처리 군의 흡광도 / 
대조군의 흡광도 × 100

  2.2.6. 통계 처리
  본 연구의 모든 분석은 3회 반복하여 평균±표
준편차(mean±SD)로 제시하였다. 대조군에 관한 
실험군의 유의성은 Student's t -test를 통해 p < 
0.05 수준에서 유의적 차이를 검증하고 SPSS 
24.0(SPSS ver. 24.0; IBM, Korea) 프로그램을 
통해 실험값에 대한 통계를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9종 조합 정유 향기 성분 분석

  향기성분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이하 9
종 조합정유는 BEO (Blending aroma essential 
oils)로 칭한다. Monoterpene(71.09%)류 성분인 
DL-Limonene(38.44%)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
지하였다. 선행 연구[26]의 단일 식물 성분분석 
결과를 9종 조합비로 환산한 결과 불수감(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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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C/MS Component analysis result

No Time Compound Name Area(%)
1 7.80 Dichloromethane 0.15
2 23.71 Tricyclene 0.13
3 24.06 Thujene 0.33
4 25.13 (1R)-α-Pinene 4.38
5 27.67 Camphene 0.74
6 31.64 Sabinene 0.06
7 32.54 α-Pinene 1.73
8 34.89 Myrcene 5.77
9 38.39 α-Phellandrene 0.87
10 39.99 α-Humulene 0.28
11 41.01 p-Cymene 3.39
12 41.58 DL-Limonene 38.44
13 43.30 1,3,6-Octatriene, 3,7-dimethyl-,(Z)- 1.52
14 44.36 g-Terpinene 8.90
15 45.40 trans-Linalool oxide 0.10
16 46.45 α-Terpinolene 0.79
17 46.75 Fenchone 1.18
18 47.43 L-Linalool 0.75
19 50.33 Bicyclo[3.1.1]heptan-3-ol, 6,6-dimethyl-2-methylene-, [1S-(1α,3α,5α)]- 0.08
20 50.80 Camphor 0.07
21 52.61 Borneol 0.29
22 53.18 Terpinen-4-ol 0.19
23 53.71 Benzenemethanol, α,α,4-trimethyl- 0.12
24 54.53 Estragole 5.18
25 57.03 Benzene, 2-methoxy-4-methyl-1-(1-methylethyl)- 0.16
26 61.37 Bornyl acetate 1.97
27 61.60 Anethole 3.19
28 64.89 Copaene 0.15
29 66.06 α-Copaene 0.10
30 66.35 Copaene 0.23 
31 66.89 α-elemene 0.24
32 68.32 Caryophyllene 4.86
33 69.06 Aromadendrene 0.07
34 69.20 a-Farnesene 0.19
35 69.70 Humulene 0.39
36 69.88 a-Gurjunene 0.12
37 70.36 Benzene, 1-(1,5-dimethyl-4-hexenyl)-4-methyl- 6.73
38 71.82 a-Sesquiphellandrene (CAS) 2.93 
39 72.56 a-Calacorene 0.13
40 72.97 Caryophyllene oxide 0.08 
41 73.73 (+)spathulenol 0.20
42 73.93 Caryophyllene oxide 0.58
43 74.21 Aromadendrene oxide 0.07
44 74.73 (1R,3E,7E,11R)-1,5,5,8-Tetramethyl-12-oxabicyclo[9.1.0]dodeca-3,7-diene 0.10
45 75.10 Cubenol 0.08
46 75.45 T-cadinol 0.22
47 75.85 Turmerone 1.34
48 76.94 ar-Turmerone 0.31
49 80.17 trans-Z-α-Bisabolene epoxide 0.05 
50 84.74 Cembrene 0.06

Total 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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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초향(0.4%), 적송(0.2%), 탱자(0.06%), 산미나
리씨(0.6%)[31]에 함유되었으며 단일오일 대비 
조합 후 높은 증가율(94.8%)을 나타내었다. 블렌
딩 오일 성분분석 선행연구인 Im[17]의 혼합성분 
분석결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D-limonene 
(42.95%)성분은 본 연구의 혼합비에 따른 농도로 
비교했을 때 본 연구에서 분석된 DL-Limonene 
(38.44%)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성분은 
중추신경의 흥분을 진정시켜주는 효능으로 알려
져 있고[31], 주요 약리작용은 항우울, 항스트레
스, 진정 등이 있다[32]. 불수감(6.9%)등에 함유
된 g-Terpinene(8.9%)은 혼합 후 약 30.8% 증가
하였고, 다른 지방산의 과산화를 지연시키는 항산
화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으며[33], 황칠, 적송, 
배초향, 강황 등에 함유된 Caryophyllene(4.86%)
은 Sesquiterpene(20.78%)류로 허혈성 뇌졸중에 
대한 보호 효과, 포도당 결핍에 의한 신경 교세
포의 손상에 대한 보호 효과 및 산소 및 포도당
의 결핍으로 인한 대뇌 신경세포의 손상에 대한 
보호 효과[34]가 보고되었다. Alcohols류 성분인 
Estragole(5.18%)은 산미나리씨와 배초향에 주로 
함유되어 있어 우울증이나 신경증상 치료, 신경 
진정작용으로는 쥐의 발열로부터 유래한 통증에 
유용하며[35], 스트레스에 지친 뇌의 진정작용과 
체내 독소 중화 작용을 한다[36]. 그 밖에 
a-Pinene(1.73%)은 대뇌피질에서 인지기능을 회
복[37], L-Linalool(0.75%)은 두통, 편두통의 감
소 효과와 항우울제, 신경안정제와 같은 기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38]. 

3.2. DPPH 라디칼 소거능 변화

  항산화 활성 측정에 널리 사용되는 DPPH는 
비교적 안정한 free 라디칼로서 항산화 활성을 갖
는 물질로부터 전자나 수소를 제공받으며 DPPH- 
H로 환원되면서 짙은 보라색이 노란색으로 탈색
되며 다양한 식물 소재로부터 항산화능을 측정하
는데 이용되고 있다[40]. 항산화제인 ascorbic 
acid와 비교하였고 그 결과 250uL/mL (75.41± 
0.01%), 125uL/mL(73.28±0.02%), 100uL/mL 
(62.65±0.02%), 50uL/mL(56.23±0.05%)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을 각각 나타내었다(Fig. 1). 

Fig. 1. Effect of anti-oxidant effects of BEO 
by DPPH radical scavenging. Data are  
presented as mean±SD. 

        *p<0.05 compared with the negative 
control

3.3. ABTS 라디칼 소거능 변화

  ABTS+는 비교적 안정적인 자유 라디컬로 
DPPH 라디컬 소거능 측정과 함께 보편적으로 
쓰이는 방법 중 하나로 potassium persulfate와 
ABTS의 산화에 의해 활성 양이온이 된 후 시료
의 항산화력에 의해 ABTS+가 소거되며 청록색
으로 탈색되는 과정에 흡광도를 측정한다[41,42]. 
항산화제인 ascorbic acid와 비교하였고 그 결과 
250uL/mL(74.04±0.07%), 125uL/mL(63.6± 
0.04%), 100uL/mL(62.99±0.07%), 50uL/mL(55 
±0.02%)의 ABTS 라디칼 소거능을 각각 나타내
었다(Fig. 2).

Fig. 2. Effect of anti-oxidant effects of BEO 
by ABTS radical scavenging. Data are  
presented as mean±SD. 

       *p<0.05 compared with the negativ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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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RAW 264.7 세포의 세포독성 평가

  천연물을 이용한 세포독성 평가는 주로 MTS 
assay 방법으로 측정하며, MTT와 달리 MTS는 
tetrazolium salt가 수용성 formazan을 생성하기 
때문에 유기용매 처리 없이 세포손실 위험을 줄
일 수 있다[43]. 염증 모델로 많이 사용하는 
RAW 264.7 대식세포[44]를 측정한 결과 BEO 
5uL/ml 부터 80.9±0.02%로 세포독성이 확인되
지 않았으며, 3uL/mL(103.83±0.02%), 2uL/mL 
(96.13±0.02%), 1.5uL/mL (103.93±0.02%), 
1uL/mL(102.62±0.02%), 0.5uL/mL(101.65± 
0.03%)로 대조군인 control과 유사한 면역 활성
을 보였다. 이결과 BEO 5 uL/mL 농도까지 대식
세포의 세포 보호 효과를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Fig. 3). 

Fig. 3. Effect of viability of cells treated with 
BEO in Raw 264.7 cell. Data are      
presented as mean±SD. 

       *p<0.05 compared with the negative 
control

3.5. RAW 264.7 세포의 산화질소 생성 저해능 

효과 

  산화질소는 유해 라디칼로서 외부 자극이 주어
졌을 때 발생하여 세포질과 세포 간 신호전달에 
관여하는 물질로 생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LPS와 같은 자극에 의해 활
성화된 대식세포는 산화질소 합성효소로부터 산
화질소 생성이 유도된다[44]. 산화질소의 생성 정
도를 확인하기 위해 RAW 264.7 세포를 LPS로 
산화질소 생성 반응을 유도한 뒤 배양액을 griess 
reagent와 반응시켜 산화질소 생성 저해능을 측
정한 결과 BEO 0.5uL/mL(79.7±0.007%), 
1uL/mL(74.02±0.005%), 1.5uL/mL(68.35± 
0.001%), 2uL/mL(68.09±0.001%), 3uL/mL 

(67.68±0.001%), 5uL/mL(66.86±0.001%)로 농
도 의존적으로 산화질소 생성 저해능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4).

Fig. 4. Effect of inhibition of NO production 
of BEO. Data are presented as 
mean±SD. 

       *p<0.05 compared with the negative 
control

4. 결 론

  염증이란 내외부의 자극으로 인하여 조직이 손
상됨으로써 유발되는 일종의 면역반응이다. 정신
신경면역학의 관점으로 인체의 면역계과 내분비
계, 신경계는 밀접하게 상호작용이 있어 염증은 
allostatic load로 작용하여 이들을 변형시켜 우울
증이 발생할 수 있다[5]. 이에 본 연구는 우울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국내산 9종 식물의 향기성분
을 성분분석 후 조합하여 항산화 효과와 LPS로 
유도된 대식세포에서의 항염증 보호 효과를 평가
하였다. 향기성분 분석결과 모노테르펜류 성분인 
D-Limonene(38.44%)이 단일오일 대비 혼합 후 
높은 증가율(9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
다. DPPH 라디칼 소거능 활성은 250uL/mL에서 
75.41%로 가장 높았으며, ABTS 라디칼 소거능 
활성은 250uL/mL에서 74.04%로 높은 소거능을 
나타냈다. DPPH 라디칼 소거 활성보다 ABTS 
라디칼 소거 반응은 속도가 빠르고 극성과 비극
성 물질 모두와 반응하여 더 높은 값으로 측정된
다고 알려져 있는데[45] 본 연구 결과에서는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이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보다 낮은 값을 확인할 수 있었다. 
Park[46]의 선행연구 등 다른 항산화 실험의 농



8   정숙희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 110 -

도에 비해 비교적 저농도에서 항산화 효과를 나
타내었다. 대식세포에서의 세포독성이 확인되지 
않는 5 uL/mL 저농도에서의 세포 내 NO 생성 
억제 활성은 33.14%로 감소하여 9종의 식물 혼
합정유의 항산화 항염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
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울증 완화에 효과적인 향
기 연구로 추후 농도별 향취분석을 통해 체계적
인 연구와 농도별 실험 등을 진행한다면 배합기
술을 통해 조합오일의 상승효과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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